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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시 점  10시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국제 사회에 스마트도시 비전과 정책 공유
- 유정복 시장, 세계 최대 규모 스마트시티 행사인 SCEWC 토론에 참가 -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한 미래사회 공유’주제로 국제 전문가와 비전 공유 -

국내 스마트도시 선도주자이자 정부로부터 스마트도시 국가인증을 받

은 인천시가 스마트도시 비전과 정책을 국제 사회에 공유하는 기회를 

가졌다.

인천광역시는 해외 출장 중인 유정복 시장이 11월 15일(현지 시간) 스

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되고 있는 ‘제11회 스마트시티 엑스포 월

드콩그레스(SCEWC*)’ 토론회에 참가했다고 밝혔다.

* Smart City Expo World Congress

스페인 바르셀로나시가 주최하고 피라 바르셀로나(Fira Barcelona)가 

주관해 2011년부터 매년 11월 개최되는 SCEWC는 세계 최대 규모의 

스마트시티 국제행사이자 전 세계 스마트시티의 각축전이다. 전 세계 

국가․도시․연구기관의 주요 인사와 대기업부터 스타트업까지 스마트시

티 분야 업체들이 참여함에 따라 차세대 모빌리티 영역의 현재와 미

래를 엿볼 수 있는 자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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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행사는 11월 15일부터 17일까지 사흘간 열리며, 세계 각국의 도

시 지도자와 국제적인 저명 인사 400여명이 모여 110회 이상의 크고 

작은 토론회를 갖는다.

유정복 시장은 올해 행사에 행사 주최측인 SCEWC로부터 공식 초청

을 받아 거버넌스 부분 토론회에 참가했다. 사회자를 비롯해 유럽․북
남미에서 초청된 국제적인 저명 인사 5명과 함께한 토론회 자리에서 

유 시장은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한 미래사회 공유’라는 주제로 미

래 사회를 공유하기 위한 정부와 도시의 역할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유 시장은 인천시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시민, 사회단체와 소통

했던 구체적인 사례들을 소개하고,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도시 안전성 

강화를 위한 지방정부와 글로벌 공동체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했다.

한편, 유 시장은 토론회에 앞서 열린 개막식 행사에도 참석해 지속 

가능하고 포용성을 지닌 미래의 친환경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디지털 

기술의 역할에 대해 경청했다. 개막식 이후에는 엑스포 전시장을 들

러 자매 우호도시인 이스라엘 텔아비브, 일본 요코하마시 관계자와 

글로벌 기업 관계자들의 안내를 받아 전시관을 둘러봤다. 이어, 독일 

무역투자청과 스페인 카탈루냐 무역투자청 관계자를 만나 여러 기업

들의 스마트 기술을 소개받았다.

또, 행사장에 설치된 인천 홍보관을 찾아 전시에 참여한 현대자동차 

그룹 컨소시엄, 스타트업 및 관계 공무원들도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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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사진> 

<참    고> 1. 유정복 시장 참가 세션 토론연사 소개

           2. 연설문 자료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15일(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2022 스마트시
티 엑스포 월드콩그레스(SCEWC)'에서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한 미래사회 공유'라는 주
제로 토론을 하고 있다.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15일(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2022 스마트시
티 엑스포 월드콩그레스(SCEWC)'에서 홍보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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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유정복 시장 참가 세션 토론 참가자 소개

역할 성명 사진 연사 프로필

Chair

(좌장)

Ms. Susan 

Hayes Culleton

(수잔 헤이즈)

Founder and Managing Director,

Hayes Culleton Group, Dublin, Ireland

(헤이즈 그룹 창립자, 전무이사, 아일랜드)

- 경제학자이자 공인 재무 분석가(CFA)이자 대중 연설가

- 헤이즈 그룹: 기조연설자, 컨퍼런스 진행자 제공 및 
금융시장 교육 관련 아일랜드 기업

Speaker

(연사)

Mr. Yoo 

Jeong-bok

(유 정 복)

Mayor of Incheon Metropolitan City

(인천광역시장)

Mr. Claudio 

Orrego Larraín

(클라우디오 

오레고)

Governor, Metropolitan Regional 

Government of Santiago de Chile

(칠레 산티아고 주지사)

* 칠레의 변호사이자 기독민주당 정치인

Mr. Alfredo 

Bateman

(알프레도 

베이트만)

Secretary of Economic Development,

Alcaldia de Bogota, Colombia

(콜롬비아 보고타의 경제개발부 총괄)

* 콜로비아의 경제학자, 보고타 시장실의 고문

Mr. Cameron 

Brooks

(카메론 브룩스)

General Manager, 

Europe Public Sector at AWS, UK

(AWS의 유럽 공공 총괄, 영국)

* 유럽에 제공하는 공공, 의료, 교육, 비영기기관에 

대한 아마존 웹서비스의 총괄 책임자

Ms. Ellen 

Hamilton

(엘렌 해밀턴)

Lead Urban Specialist

World Bank, Washington DC, USA

(세계은행 수석도시전문가, 미국 워싱턴)

* 유럽 및 중앙아시아 지역 전문가, 도시 기획, 개발 

서비스, 재생 사업 등 다양한 경험의 실무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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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연설문 자료

1. 소개

 ○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인천광역시장 유정복입니다.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 저는 대한민국 내무부에서 공직을 시작해 기초단체장, 국회의원, 행안부 

장관 등을 역임한 지방자치 전문가입니다.

 ○ 이러한 경험을 살려 균형, 창조, 소통의 3대 핵심가치를 바탕으로 인천

을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도시를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그 과정에 

시민, 전문가와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성하여 정책결정에 반영하고 있

습니다.

2. 과학적인 의사결정 스마트시티

 ○ 21세기 기술 변화는 선진국과 신흥국 모두를 스마트시티로 이끌고 있

습니다.

 ○ 의사결정자의 업무를 뒷받침 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적 문제

들의 해법이 스마트시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 도시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해 분석하고 정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수집된 데이터는 시민과 기업에 제공하고, 스마트

기술을 접목해 도시문제 해결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 특히, 인천시는 스마트기술을 활용해 복합적인 재난에 대비하고 신속하게 

복원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유엔으로부터 기

후변화와 재난에 강한‘복원력 허브 (Resilience Hub)’인증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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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통하는 협력적 거버넌스

 ○ 다만, 과학적인 기술요소만으로는 의사결정자의 업무를 뒷받침 할 수 

없습니다. 경험, 제도, 전문성, 창의력을 비롯해 의사결정자의 진정성과 

배려의 소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공공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부문 외의 이해관계자, 시민단체, 일반시민, 

직능단체 등을 정책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시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협력적 거버넌스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 또한,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와 함께 국정의 동반자로서 활동하면서도 

자율과 책임이 조화롭게 실현되는 지방자치 발전을 통해 지역의 경쟁

력을 확보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4. 마무리

 ○ 대한민국에는“종이도 네 귀를 들어야 바르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종이도 네 귀를 다 들어야 어느 한 귀도 처짐이 없이 판판해진다는 

뜻으로, 무슨 일이나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힘을 합쳐야 일이 제대로 

이루어짐을 뜻합니다. 

 ○ 과학적인 의사결정 시스템, 정책의 수혜자인 시민, 관련분야 전문가, 

그리고 세계적으로 흩어져 있는 도시의 글로벌한 협력 네트워크가 구축이 

된다면 현명한 의사결정이 이루어 질것이라고 확신합니다.

 ○ 인천시는 첨단 스마트기술의 개발과 공유, 그리고 국제협력의 네트워

크를 구축하기 위해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 가겠습니다. 오늘 토론회가 

다양한 경험을 공유하고 지혜를 모아가는 소통의 장이 되길 바랍니다.


